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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은 이랬다. 행복한 작품들이 많고, 즐겁고 함박웃

음을 짓게 하는 작품들이 많을 거라고. 전시장으로 오셔서 

그 열정과 마음을 담아가시라고. 예산이 넉넉치 못해 흑백

으로 찍어냈다는 도록의 첫장에 실린 그 글을 새기며 전시

장으로 향했다.  

 

예년처럼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작품전 첫날은 북적거렸다. 

마이크를 들고 이곳저곳에서 축사가 이어지는 그 틈을 비집

고 전시장을 둘러봤다. 대형 햄버거 조형물을 시작으로 1백30여점이걸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즐거웠다.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읽혔다. 강은정의 

'숨바꼭질', 김지영의 '선플라워', 김창희의 '미스터 스크래치', 문혜주의 '2008 M/UP☆', 박

재윤의 '하모니', 변정민의 '올드 스토리', 손지혜의 '꽃무늬 할망', 이은경의 '샤인 스토리', 최

창훈의 '가빠 용역', 이동혁의 '일루션', 이영호의 '빙딱 3마리', 허진아의 '관계 Ⅱ' 등에서 발

길이 멈췄다.  

 

제주에서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이른바 '작가'의 길을 걷는 이들은 한해 서넛 정도다. 이번에 

나온 여러 작품들이 수도없이 변주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발길을 돌리면서 그

런 생각이 들었다. 

 

전시장에서 만난 한 학생은 졸업후 유학을 떠난다고 했다. 다른 학생은 미술학원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른이 되어서도 붓을 들고 캔버스를 마주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졸업후 건축이나 디자인으로 눈길을 돌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

인다. 30대 중반 작가와 이 문제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저 파릇파릇한 '예비 작가'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키워낼 것인가. 

 

창작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중 하나가 제주의 젊

은 예술가를 문화예술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거다. 또다른 하나는 젊은 작가들에게 창작공간

을 제공하고 재정 등을 지원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서 시행하는 문예진흥기금 신진예술가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본래 취지대로 지

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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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작가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그들이 '겁쟁이'가 아닐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창작의 다양성을 낳는다. 

미술이 얼마나 다채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예산이 없어서, 기금이 부족해 작가들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어떤 일이든 

그럴 것이다.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고민은 달라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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